
제16차 한국지역학포럼
“지역정신과 지역학”

2019년 5월 24일(금) ~ 25일(토)
전주역사박물관 꽃심관

5월 24일(금)

13:30 - 13:50	 개회식 (진행: 박희용│서울학연구소)

	 축사

13:50 - 14:50	 <주제발표 1> 경기도 정체성과 경기학의 과제
	 이지훈│경기학연구센터

	 <주제발표 2> 부산정신과 부산인의 기질에 관한 소고(小考)   
	 김형균│부산학연구센터

	 <주제발표 3> 제주 정체성 정립과 구비철학의 재발견  
	 허남춘│제주대

14:50 - 15:00	 휴식

15:00 - 16:00	 <주제발표 4> 대구경북의 지역문화와 성숙한 개인주의
	 오창균│대구경북연구원

	 <주제발표 5> 전주정신의 현재와 미래   
	 김승종│전주대

	 <주제발표 6> 전북학 연구의 방향과 과제  
	 김동영│전북연구원

16:00 - 16:20	 휴식 및 장내정돈

16:20 - 17:30	 종합토론 (좌장: 소순열│전북대)

	 이숙향│원광대		  김양식│충북연구원

	 남동걸│인천학연구원		  홍성덕│전주대

	 함한희│전북대		  김남규│전주시의회

	 유영심│강원학연구센터

17:30 - 18:00	총회
18:00	 만찬 및 교류

5월 25일(토)

09:30 - 12:00	 전주 한옥마을 일대 투어
12:00 - 13:00	 중식 후 폐회

제21회 전주학 학술대회

공동주최 및 주관 기관│



호남제일문 개통식 1977년

초대의 말씀

제16차 한국지역학포럼을 전주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주제는 “지역정신과 지역학”입니다. 지역학의 공통적 관심사인 지역 

정신과 정체성을 각 지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,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피고, 이와 관련해 지역학의 역할과 

가치를 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. 바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각 지역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

바랍니다.

2019년 5월 

전주역사박물관장 이 동 희·서울학연구소장 이 익 주

‘개회식 5월 24일(금) 13:30’


